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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소년의 정서인식 부족 및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내재화 문제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특히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정서인식 부족과 우울 및 사회불안의 관련성을 매개하는지 중

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서울과 경기에 소재한 3개 고등학교 1, 2학년 남녀 청소년 297명을 대상으로 질문

지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평균, 표준편차, t검증,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이용해 자료를 분석하

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정서인식 부족은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 우울 및 

사회불안과 높은 정적 관련성을 보였다. 또한,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은 우울 및 사회불안과 높은 정적 

관련성을 나타낸 반면,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은 우울과 부적 관련성을 나타냈다. 둘째,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은 정서인식 부족과 내재화 문제의 관계를 매개하지 않았으나,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은 정서인식 

부족과 우울 및 사회불안의 관계를 모두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주요 내재화 문제인 우울과 사회불안을 구분하여 이들과 관련된 정서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아봄으로써 

내재화 문제의 예방 및 치료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정서인식,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우울, 사회불안,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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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청소년기는 발달단계상 급격한 변화를 겪는 

시기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생물학적, 

인지적, 사회적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업들에 직면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신체적 

성장의 속도가 빠른 반면 심리․정서적 성숙

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불균형이 나타나 부정

적 정서 경험의 증가와 내재화 문제 등의 부

적절한 행동이 나타나기도 한다(Ojeda, Lomniczi, 

Sandau, & Matagne, 2010).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대표적인 내재화 문

제로는 우울과 사회불안 증상이 있다. 우울은 

의욕 상실, 죄책감과 무가치함, 무력감, 절망

감, 정신운동지연, 식욕 저하, 수면 장애 등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며(Radloff, 1977), 사회불안

은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새로

운 상황 및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회피와 괴로

움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La Greca & Stone, 

1993). 청소년기의 우울과 사회불안은 일시적

일 수 있으나 지속되거나 정도가 심하면 일상

생활 기능과 발달과업의 획득을 방해하고 정

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오언, 

방명애, 2012). 또한 이 시기에 적절한 조치와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러한 내재화 

문제는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안동현, 

2009). 최근 교육과학기술부(2012)가 8만여 명

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고등학생집단이 

중학생집단과 성인집단보다 우울 경험률이 높

게 나타나, 고등학생의 우울 문제가 심각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의 

사회불안은 보편적 현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많은 고등학생들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사

회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므로

(Essau, Conradt, & Peterman, 1999), 청소년을 대

상으로 한 우울 및 사회불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로는 기질(곽영희, 정현희, 2011; 조은이, 

이지연, 김봉석, 2011), 부모와의 의사소통(오

현아, 박영례, 최미혜, 2008; 조성연, 김혜원, 

김만순, 전연진, 2010), 애착(김정민, 유안진, 

2005; 박은민, 2010; 윤명숙, 이재경, 2010), 스

트레스(김진주, 조규판, 2012; 이시연, 2011), 

정서적 요인(신현숙, 2013; 심은정, 홍주현, 

2013) 등에 관하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

히 최근 정서적 요인 중 정서인식과 표현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우울과 사회불

안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연구가 발표됨에 따

라(양재원, 박나래, 정경미, 2011; 예미숙, 오경

자, 2012; Lahaye, Luminet, Broeck, Bodart, & 

Mikolajczak, 2010; Penza-Clyve & Zeman, 2002; 

Rieffe & De Rooij, 2012; Sim & Zeman, 2004) 정

서적 측면을 고려한 연구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서인식(emotion identification)은 자신의 신

체적 상태, 감정, 사고에서 자신의 정서를 파

악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정서 

정보처리 과정의 기초가 된다(Mayer, Salovey, 

Caruso, & Sitarenios, 2001). 정서인식은 표정이

나 신체 감각에 근거하여 자신의 정서를 파

악하고 내적 감정을 정확하게 감지하며 복합

적 감정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것이다(Mayer, 

Salovey, & Caruso, 2004).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

하는 개인은 적극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구하

고(Pennebaker, Zech, & Rimé, 2001), 사회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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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이나 신경증이 덜하며 보편적인 삶에 만

족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Swinkels & Giuliano, 1995). 또한 정서인식을 

잘 하는 개인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정서적 

경험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Lane & 

Schwarts, 1987). 반면, 정서인식이 부족한 사람

은 우울 성향이 높으며(임진현, 이훈진, 2006), 

우울 및 사회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를 더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민아, 권

경인, 2008; 심은정, 홍주현, 2013; McLaughlin, 

Hatzenbuehler, & Phil, 2009; Rieffe, Oosterveld, 

Miers, Terwogt, & Ly, 2008; Rieffe & De Rooij, 

2012). 즉, 정서인식을 잘 하면 사회적 환경에

서 적응적이며 효율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정서인식이 부족할 경우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한 반응을 하지 못해 적응에 어

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를 미루어보아 자신

의 정서를 인식하고 반응하는 것은 적응적 발

달에 중요한 요인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청

소년기의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청소년기의 내재화 문제와 관련된 변인으로 

정서조절 전략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

다(김소영, 김진숙, 2011; 유안진, 이점숙, 정현

심, 2007; 이서정, 현명호, 2008; 하혜신, 김은

정, 2007; Aldao, Nolen-Hoeksema, & Schweizer, 

2010; Nolen-Hoeksema & Aldao, 2011). 정서조절

은 의식, 무의식 뿐 아니라 생물학적, 인지적, 

행동적 조절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개념

이다(Garnefski, Kraaij, & Spinhoven, 2001). 

Garnefski 등(2001)은 이러한 개념을 각각 구분

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정서조절을 의

식적이고 인지적인 개념으로 한정하였다. 인

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정서적으로 각성된 정

보를 다루는 인지적인 방법이며(Thompson, 

1990), 자신의 정서를 관리, 통제, 철회하는 것

을 의미한다(Garnefski et al., 2001). 청소년기는 

인지적 능력이 크게 발달하며 정교하고 세밀

한 정서적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성인의 조언을 제공받았던 아동기와

는 달리 적합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배우

는 것은 청소년기의 주요과제 중 하나이다

(Steinberg, 2008; Steinberg & Avenevoli, 2000). 하

지만 기존의 연구들(박송이, 채규만, 2012; 서

지현, 이수경, 2012; 신주연, 이윤아, 이기학, 

2005)은 대부분 행동적 측면의 정서조절 전략

에 관해 다루고 있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지

적 정서조절 전략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Garnefski 등(2001)은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을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과 부적응적 정서조

절 전략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이를 다시 

9가지 요인으로 세분화 하였다. 먼저,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은 긍정적 초점변경(positive 

refocusing), 긍정적 재평가(positive reappraisal), 조

망확대(putting into perspective), 계획 다시 생각

하기(refocus on planning), 수용(acceptance)의 5가

지 하위요인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들은 즐거운 일을 생각하거나 

사건에 대한 긍정적 측면을 생각하고 심각성

을 줄여 생각하며 인지적 평가와 계획을 단

계적으로 적용하는 전략이다. 반면,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은 자기비난(self blame), 타인비

난(blaming others), 반추(rumination), 파국화

(catastrophizing)의 4가지 하위요인을 포함한다. 

즉, 자신이나 타인을 비난하거나 일어난 사건

에 대한 생각과 감정에 빠져있는 것, 경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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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스러운 면을 강조하는 사고를 의미한다.

Garnefski와 동료들(2001)에 따르면, 내재화 

문제를 경험하는 동안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을 사용하여 자신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평가

하고 내적 경험의 강도를 줄이거나 통제하는 

것은 개인의 적응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한다. 

실제로 청소년의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내

재화 문제의 관계를 다룬 선행 연구들에서는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우

울 수준이 낮으며(Aldao et al., 2010; Garnefski, 

Boon, & Kraaij, 2003; Garnefski & Kraaij, 2006), 

사회불안을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경화, 홍혜영, 2011). 또한, Min, Yu, Lee 그

리고 Chae(2013)가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우

울 및 불안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우울 증상

을 보이는 청소년은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

을 많이 사용하며,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을 

적게 사용함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불안증상

을 보이는 청소년의 경우,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을 많이,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을 적게 

사용하였다. 이를 미루어 보아, 어떠한 정서조

절 전략을 사용하는가는 이후에 발생할 수 있

는 내재화 문제와 관련되는 중요한 요인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정서조절 전략은 정서 정보처리 과정에서 

비교적 늦게 출현하며(Gottman, Katz, & Hooven, 

1997; Lambie & Marcel, 2002), 정서인식 수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alberstadt, 

Denham, & Dunsmore 2001; Izard, 2002; Mayer 

et al., 2004; Thompson, 1990). 기존의 연구에서

도 정서인식은 효율적인 정서조절 전략을 위

한 선행과정인 것으로 나타났다(Izard et al., 

2011; Lambie & Marcel, 2002; Mayer et al., 

2001). 자신의 정서가 무엇이며 왜 그렇게 느

끼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경우, 상황에 

적절한 정서조절 전략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나아가 적절한 

정서조절 전략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은 내재

화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McLaughlin, Hatzenbuehler, Douglas, 

Mennin 그리고 Hoeksema(2011)는 종단연구를 

통해 정서인식의 부족이 정서조절의 어려움, 

우울 및 불안 증상과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Kraaij와 Garnefski(2012)는 청소년

의 우울 증상과 대처의 관계를 부적응적 정서

조절 전략이 매개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박여

정(2009)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정서조절 전략이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우울 증상의 관계를 매개한다고 결론지었다. 

뿐만 아니라, Compas, Connor-Smith, Saltzman, 

Thomsen, 그리고 Wadsworth(2001)는 정서인식

이 부족하더라도 아동이 적응적 정서조절 전

략을 사용할 경우 이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정서인식 

부족과 내재화 문제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전

략은 중요한 매개변인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청소년기 주요 내재화 문제인 우울과 사회

불안은 서로 관련성이 높은 동시에 구분되는 

개념으로 증상의 발달 단계와 세부 정서조절 

전략이 다르다고 보고되고 있다(Aldao et al., 

2010; Watson et al., 199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서인식 부족과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이

들 증상에 미치는 경로와 영향에 대해 비교해 

살펴보고자 한다. 즉 정서인식과 우울 및 사

회불안의 관계를 각각 살펴보고, 이들의 관련

성을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매개하는지에 



청소년의 정서인식 부족 및 정서조절 전략과 내재화 문제 간의 관계  183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 때 인지적 정서조

절 전략을 적응적 전략과 부적응적 전략으로 

구분하여 각 전략이 우울과 사회불안에 미치

는 영향력을 알아볼 것이다. 이를 통해 인지

적 정서조절 전략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청소

년의 우울 및 사회불안과 관련된 내재화 문제 

예방 및 치료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정서인식 부족과 인지적 정서

조절 전략은 내재화 문제와 관련 있을 것이다. 

2) 청소년의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정서

인식 부족과 내재화 문제의 관계를 매개할 것

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3년 8월에 서울 및 경기도의 

인문계 고등학교 3곳에서 1, 2학년 남녀 청소

년 2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구대상의 연령 

범위는 16세∼19세였으며, 평균 연령은 17.39

세였다. 이들 중 고등학교 1학년이 103명

(34.7%), 고등학교 2학년은 194명(65.3%)이었으

며, 남학생이 185명(62.3%), 여학생이 112명

(37.7%)이었다. 또한 연구대상 본인이 지각한 

학업 성적은 상위권이 61명(20.5%), 중위권이 

141명(47.5%) 그리고 하위권이 94명(31.6%)이었

다. 부모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부: 85.5%, 

모: 87.3%)이 대부분이었으며, 아버지 직업은 

사무 관리직(32.3%)이 가장 많았고, 어머니 직

업은 가정주부(37.7%)가 가장 많았다.

연구대상의 우울 정도는 총점 평균 17.36 

(SD = 8.58)점으로 대상자의 20.5%(61명)가 

CES-D의 우울 증상을 감별하는 25점 이상인 

명확한 우울군에 포함되었다. 또한 사회불안 

정도는 총점 평균 40.56(SD = 14.57)점으로 대

상자의 22.7%(68명)가 SASC-R의 사회불안 증상

을 감별하는 50점 이상인 사회불안군에 포함

되었다.

2. 측정도구

정서인식 부족

청소년의 정서인식 부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Penza-Clyve와 Zeman(2002)이 개발한 EESC 

(The Emotion Expression Scale for Chilldren)를 최

은실(2011)이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된 척도이지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Schacht, Bürger, Wehmeier, & Huss, 2012). 각 

문항이 평소 응답자 자신에게 얼마나 자주 해

당되는지의 정도를 ‘거의 그렇지 않다’의 1점

에서부터 ‘거의 언제나 그렇다’의 5점까지 

Likert식 척도로 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점수

가 높을수록 정서인식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

을 나타낸다.

본 척도는 정서인식의 부족 요인 8문항과 

정서표현의 어려움 요인 8문항을 포함하여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최은실(2011)이 

요인부하량이 낮은 4문항을 삭제 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 12문항의 2요인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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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두 하위요인 중 정

서인식 부족을 사용하였다. 최은실(2011)은 관

련척도들(정서지능 척도, 우울 척도, 상태불안 

척도, 공격성 척도, 또래관계 척도)과의 상관

분석을 통해 본 척도의 준거타당도를 확인하

였다. 최은실(2011)의 연구에서 보고된 정서인

식 부족 척도의 Cronbach α는 .83이었고, 본 연

구에서는 .79로 나타났다.

정서조절 전략

청소년의 정서조절 전략을 측정하기 위해 

Garnefski와 동료들(2001)이 개발한 인지적 

정서조절 척도(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CERQ)를 김소희(2008)가 번안하

고 최승원과 김지양(2008)이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인지적 정서조절 척도는 이론적

으로 긍정적 초점변경, 긍정적 재평가, 조망확

대, 계획 다시 생각하기, 수용의 5가지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과 자기비난, 타인비난, 반추, 

파국화의 4가지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으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

의 긍정적 초점변경은 실제 사건에 대해 생각

하는 대신 즐겁고 기쁜 일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긍정적 재평가는 사건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해서 개인적인 성장과 연관시켜 

생각하는 것이다. 조망확대는 사건의 심각성

을 가볍게 다루거나 다른 사건들과 비교해보

며 그것의 상대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계획 

다시 생각하기는 부정적 사건을 어떻게 다룰 

것이며 어떤 단계를 거칠 것인지에 대해 생각

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용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순응

하는 사고이다.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의 자

기비난은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해 스스로를 

비난하는 사고이며 타인비난은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고이다. 

반추란 부정적인 정서 경험을 반복해서 생각

하는 것을 의미하며, 파국화는 이에 더 나아

가 최악의 결과를 예상하는 사고방식을 말한

다.

이들 9가지 하위요인은 4문항씩 총 36개 문

항이다. 각 문항이 응답자 자신을 잘 나타내

는 정도를 ‘전혀 아니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Likert식 척도로 답하도록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승원과 김지양(2008)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본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한국판 SCR-90-R과 준거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최승원과 김지양(2008)의 연구에서 보고된 각 

하위요인별 Cronbach α는 적응적 정서조절 전

략 .91,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 .87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 α는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 

.91,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 .84로 나타났다.

우울

청소년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Radloff 

(1977)가 개발한 우울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를 

전겸구, 최상진과 양병창(2001)이 타당화한 통

합적 한국판 CES-D 척도를 사용하였다. 우울 

척도는 우울 감정, 긍정적 감정, 신체 및 행동

둔화, 대인관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가지 하

위요인이 5문항씩 총 20문항이다. 각 문항이 

응답자 자신의 지난 일주일동안의 경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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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거의 그렇지 않다’의 0점에서부터 ‘거의 

언제나 그렇다’의 3점까지 Likert식 척도로 답

하도록 되어 있다. 하위요인 중 긍정적 감정 

문항은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우울 증상을 감별하

는데 적절한 절단점은 총점 25점 이상으로 알

려져 있다(신서연, 2013; 조맹제, 김계희, 1993; 

조성진 등, 2004).

전겸구 등(2001)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이후 신

서연(2013)은 내용타당도, 구성타당도를 확인

하였다. 전겸구 등(2001)의 연구에서 보고된 

Cronbach α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 

α는 .88로 나타났다.

사회불안

청소년의 사회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La 

Greca와 Stone(1993)의 개정판 아동용 사회불안 

척도(Social Anxiety Scale for Children-Revised; 

SASC-R)를 양재원, 양윤란과 오경자(2008)가 번

안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사회불

안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불안 척도는 부정

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안,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가지 하위요인이 

6문항씩 총 18문항이다. 각 문항이 응답자의 

대인관계 상황에서 불안에 대한 것으로 ‘거의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거의 언제나 그

렇다’의 5점까지 Likert식 척도로 답하도록 구

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불안의 수

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사회불안 증상을 감별

하는데 적절한 절단점은 50점 이상으로 알려

져 있다(La Greca, 1999).

양재원 등(2008)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관련 척도들(자기

보고식 측정 변인들의 수행불안 및 K-CATS, 

아동용 우울 척도, 청소년용 자기행동평가척

도, 연령 집단 및 성별에 따른 부모가 보고한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의 위축과 우울, 

불안 척도, 또래보고의 대인불안과 발표불안 

척도)과의 상관분석을 통해 본 척도의 준거관

련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양재원 등(2008)에서 

보고된 Cronbach α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 α는 .94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2013년 7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중․고등

학생 40명(남 20명, 여 20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한 후, 연구팀이 해당 학교에 직

접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유의사항을 설명

하고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한 질문지 300

부(100%)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

외한 297부(99%)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9.0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Cronbach α값을 산출

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

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독립표본 t검증을 실

시하였다. 셋째, 청소년의 정서인식 부족 및 

정서조절 전략과 내재화 문제 간의 관계를 알

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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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1 2 3 4 5

1. 정서인식 부족  -

2.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 .06  -

3.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 .50
*** .42***  -

4. 우울 .46
*** -.25*** .32***  -

5. 사회불안 .45*** .03 .51*** .53***   -

M 2.41 2.80 2.46 .88 2.22

SD  .83  .63 .58 .44  .80

*** p < .001.

표 1. 청소년의 정서인식 부족, 정서조절 전략과 내재화 문제 간의 관계                      (N = 297)

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정서조절 전략이 

정서인식 부족과 내재화 문제의 관계를 매개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Sobel(1982) 검증을 이용해 매개효과 유의도를 

살펴보았다.

Ⅲ. 결과 및 해석

1. 청소년의 정서인식 부족 및 정서조절 전략

과 내재화 문제 간의 관계

청소년의 정서인식 부족 및 정서조절 전략

과 내재화 문제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Pearson의 적률상관분

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기술통계를 통해 모든 

척도의 분산, 왜도 및 첨도 점수들의 분포가 

-.29∼1.07의 범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서인식 부족은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r 

= .50, p <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

냈으나,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과는 유의한 상

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청소년의 정서인

식 부족은 우울(r = .46, p < .001) 및 사회불

안(r = .45, p <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정서조절 전략을 살펴보면, 적응적 정서조

절 전략은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r = .42, p 

< .001)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적

응적 정서조절 전략은 우울(r = -.25, p < 

.001)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지만 사회불안과

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은 반면, 부적응

적 정서조절 전략은 우울(r = .32, p < .001) 

및 사회불안(r = .51, p < .001)과 모두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내재화 문제

인 우울과 사회불안(r = .53, p < .001)은 유의

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표 1

에 제시되어 있다.

2. 청소년의 정서인식 부족과 내재화 문제의 

관계에 대한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청소년의 정서인식 부족과 내재화 문제의 

관계에 대해 정서조절 전략이 매개 역할을 하

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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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에 근거하여 세 단계로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내재화 문제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

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우

울(남학생 집단 M = .84, SD = .41; 여학생 

집단 M = .96, SD = .48)은 여학생 집단이 남

학생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 = 

-2.27, p < .05). 사회불안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t = .43, p > .05), 정서인식 부족과 

정서조절 전략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우울 모형과 비교하기 위해 성별을 통제 변인

으로 투입하였다. 따라서 각 회귀분석에서 성

별을 먼저 투입해 성별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예측변인과 종속변

인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1단계 분석에서 

독립변인인 정서인식 부족이 매개변인인 정서

조절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2단

계 분석에서 독립변인인 정서인식 부족이 종

속변인인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마지막으로 3단계 분석에서는 독립변

인인 정서인식 부족과 매개변인인 정서조절 

전략을 함께 회귀식에 투입하여 종속변인인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세 단계를 걸쳐 정서인식 부족이 내재

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개변인인 인지

적 정서조절 전략으로 인해, 감소하거나 사라

지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청소년의 정서인

식 부족과 내재화 문제의 관계에 정서조절 전

략의 매개효과를 알아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첫째, 청소년의 정서인식 부족과 우울의 관

계에서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를 

알아본 결과,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정서인식 

부족이 매개변인인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2단계와 3단계에서 각각 정서인식 부족이 우

울에 미치는 영향력(β = .45, p < .001)과 적

응적 정서조절 전략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

(β = -.28, p < .001)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정서인식 부족은 우울에 직접적

으로만 영향을 미칠 뿐, 적응적 정서조절 전

략을 통해 간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정서인식 부족과 우울의 관

계에서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를 

알아본 결과, 1단계와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정서인식 부족이 매개변인인 부적응적 정서조

절 전략에 미치는 영향력(β = .50, p < .001)

과 종속변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β = .45, 

p < .001)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3단계에서 정서인식 부족과 부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정서인식 부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2단

계에 비해 감소해(β = .38, p < .001) 청소년

의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은 정서인식 부족

과 우울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z = 

2.13, p < .05). 즉, 청소년의 정서인식 부족은 

우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적

응적 정서조절 전략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도 

미쳤다.

셋째, 청소년의 정서인식 부족과 사회불안

의 관계에서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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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효과 검증단계
모형 1 모형 2

β R
2

F β R
2

F

우

울

1
성별 →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 -.03 .00 .23  -.02

정서인식 부족 →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  .06 .00  .64

2
성별 → 우울 -.14

***
.02 5.64

*
 -.09

정서인식 부족 → 우울  .45
***

.21 40.87
***

3

성별 → 우울 -.14
***

.02 5.64
*

 -.10
*

정서인식 부족 → 우울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 → 우울

 .38
***

 -.28***
.30 41.11

***

1
성별 →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  .02 .00 .09   .07

정서인식 부족 →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  .50
***

.25 48.66
***

2
성별 → 우울 -.14

***
.02 5.64

*
 -.09

정서인식 부족 → 우울  .45
***

.21 40.87
***

3

성별 → 우울 -.14
***

.02 5.64
*

 .05
*

정서인식 부족 → 우울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 → 우울

 .38
***

 .14*
.23 29.54

***

사

회

불

안

1
성별 →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 -.03 .00 .23  -.02

정서인식 부족 →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  .06 .00 .64

2
성별 → 사회불안 .03 .00 .19  .07

정서인식 부족 → 사회불안  .46
***

.21 38.83
***

3

성별 → 사회불안 .03 .00 .19  .07

정서인식 부족 → 사회불안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 → 사회불안

 .46
***

 .01 .20 25.80
***

1
성별 →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 .02 .00 .09  .05

정서인식 부족 →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  .50
***

.25 48.66
***

2
성별 → 사회불안 .03 .00 .19  .07

정서인식 부족 → 사회불안  .46
***

.21 38.83
***

3

성별 → 사회불안 .03 .00 .19  .05

정서인식 부족 → 사회불안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 → 사회불안

 .27
***

 .37***
.31 44.30

***

* 
p < .05. 

*** 
p < .001.

표 2. 청소년의 정서인식 부족과 내재화 문제의 관계에 대한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N =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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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알아본 결과,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정

서인식 부족이 매개변인인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2단계와 3단계에서는 정서인식 부족

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력(β = .46, p < 

.001)이 유의했으나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즉, 청소년의 정서인식 부족은 사회불안에 직

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칠 뿐,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을 통해 간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넷째, 청소년의 정서인식 부족과 사회불안

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

효과를 살펴본 결과, 1단계와 2단계에서 독립

변인인 정서인식 부족이 매개변인인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에 미치는 영향력(β = .50, p < 

.001)과 종속변인인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력

(β = .46, p < .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3단계에서 정서인

식 부족과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정서인식 부족이 사회불안에 미

치는 2단계에 비해 감소해(β = .27, p < .001) 

청소년의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은 정서인식 

부족과 사회불안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z = 5.15, p < .001). 즉, 청소년의 정서인식 

부족이 사회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을 통해 간접

적인 영향도 미쳤다.

정리하면, 정서인식 부족은 내재화 문제인 

우울과 사회불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을 매개

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쳤다. 즉, 정

서인식 부족은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 사용

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서인

식 부족과 내재화 문제의 관계에서 적응적 정

서조절 전략은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지 않았

으나, 우울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사회불

안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정서인식 부족과 인지

적 정서조절 전략, 내재화 문제의 관계를 살

펴보고, 정서인식과 우울 및 사회불안의 관계

에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를 알

아보았다. 특히,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적응

적 정서조절 전략과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

으로 구분하고, 내재화 문제를 우울과 사회불

안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봄으로써 그 메커니즘

을 밝히고자 하였다.

첫째, 정서인식 부족, 인지적 정서조절 전

략, 내재화 문제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서인식 부족은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

략, 우울, 사회불안과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이는 정서인식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의 경우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우

울과 사회불안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정서를 명확

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개인은 심리적으로 잘 

적응하지 못하지만(Gohm, 2003), 자신의 정서

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개인은 심리적으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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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고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며, 삶의 만족도

가 높다는 주장(Mayer & Stevens, 1994)을 지지

한다.

또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하위요인인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과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 간 밀접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난 결과는 서로 다른 정서조절 전략이 별

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사용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부 일치한다. 

Garnefski와 Kraaij(2006)는 적응적 정서조절 전

략의 하위요인 중 수용, 계획 다시 생각하기 

그리고 긍정적 재평가를 사용하는 청소년이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의 하위요인인 반추와 

자기비난도 사용함을 밝힌바 있다. 또한, 국내 

연구에서도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인 조망확대, 

계획 다시 생각하기, 긍정적 재평가, 수용을 

사용하는 청소년이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인 

반추와 자기비난을 사용함이 밝혀졌다(홍경화, 

홍혜영, 2011). 이는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하는 청소년이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도 

함께 사용함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들의 결과

에 의하면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서로 다른 

두 전략의 사용이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

만(Garnefski, Kraaij, & van Etten, 2005; Garnefski, 

Rieffe, Jellesma, Terwogt, & Kraaij, 2007), 성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임선영, 권

석만, 2012; 전은숙, 홍혜영, 2012). 이를 미루

어보아, 본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전략을 사

용함으로써 정서를 조절하도록 시도하고 노력

하는 청소년들의 발달 과정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내재화 문제의 관

계에서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은 우울 및 사

회불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적응적 정서

조절 전략은 우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이 우울 및 사

회불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내재화 문제를 보이는 청소년들이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을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결과

(Garnefski et al., 2001)와 일치한다. 또한 부적

응적 정서조절 전략의 사용이 사회불안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Rieffe et al., 

2008)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

적 사건에 대해 자신을 비난하거나 타인을 비

난하는 등, 상황을 더 악화시켜서 생각하는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경우, 우울과 사회불안도 더 많이 경험함을 

의미한다. 또한,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이 우울

과 부적 상관을 보인 결과는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이 우울을 덜 경

험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박원주, 이기학, 

2010; 이서정, 현명호, 2008)과 일치한다. 이를 

통해 부정적 사건에 대하여 긍정적 측면을 생

각하고, 그 심각성을 줄여서 생각하는 노력을 

하는 청소년의 경우 우울 증상을 덜 경험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은 사회불안과 관련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홍경화와 홍혜영

의 연구(2011)에서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과 사

회불안이 부적 상관을 나타낸 것과는 다른 결

과이다. 이러한 불일치는 본 연구 대상인 인

문계 고등학생이 지닌 특성 때문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고등학생은 사회적으로 인정

받고 싶어 하는 욕구(송은주, 이지연, 이채희, 

2012)와 함께 학업, 입시, 진로 등에 대한 불

안(조혜진, 이지연, 장진이, 2013; 황상미, 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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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2012)이 높아지고 인지적 성숙으로 인해 

사회적인 고려 대상과 사건이 많아지는 특성

(김진기, 이지연, 김진숙, 2007)을 보인다. 따라

서 고등학생이 경험하는 사회불안은 개인의 

인지적 정서조절 측면보다는 학업적 성취나 

가족과 또래의 사회적 지지 등 외부환경적 측

면과 더 많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둘째, 정서인식 부족과 내재화 문제의 관계

에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를 살

펴보면,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은 정서인식 부

족과 내재화 문제의 관계를 매개하지 않았으

나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은 정서인식 부족

과 내재화 문제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청소년의 정서인식 부족은 우울 

및 사회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

지만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을 통해 간접적

인 영향도 미쳤다. 이는 자신의 정서가 무엇

인지 인식하고 설명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아

동이 분노, 공포, 슬픔, 우울을 더 많이 경험

한다는 연구결과(Jellesma, Rieffe, Terwogt, & 

Kneepkens, 2006)와 맥을 같이 한다. 그리고 정

서인식의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하지 못하여 우울과 불안을 포함

한 다양한 정신병리가 나타났다는 선행연구들

과도 일부 일치한다(이원화, 이지영, 2011; 

McLaughlin, Hatzenbuehler, & Hilt, 2009; Silk, 

Steinberg, & Morris, 2003). 이는 정서인식이 부

족할 경우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부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을 자주 사용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우울과 사회불안 수준이 높아지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내재화 문제를 경험하는 청

소년에 대한 개입 및 치료에 시사점을 제공한

다. 즉, 우울 및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청소년

들에게 자신의 정서를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의 개입에 있어 정서인

식 뿐만 아니라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 사용

을 감소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

다. 이것은 회피, 부정, 반추 등의 정서조절 

전략이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는 데에 덜 효과

적이고, 이러한 전략을 자주 사용할수록 우울

과 문제행동이 더 증가한다는 연구(Jennifer, 

Laurence, & Amanda, 2003)에서도 알 수 있다. 

즉, 정서인식이 부족한 청소년의 경우, 자신을 

비난하거나 타인을 비난하고, 부정적 사건에 

대한 생각에 빠져 있는 등의 부적응적 정서조

절 전략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울 

및 사회불안을 낮추는 데에 효과적인 개입방

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내재화 문제에

서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여학생 집단이 남학

생 집단보다 우울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불

안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문소현, 조헌하, 2010; 신민정, 정경미, 

김은성, 2012; 신현숙, 2013)과 일치한다. 이러

한 결과는 우울과 관련된 상담 및 교육 시 성

차를 반영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

다.

셋째, 우울과 사회불안을 구분하여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본 결과,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이 우

울과 사회불안에 각각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

은 우울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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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서조절 전략이 우울의 감소에 영향을 미

친 선행 연구들(한주연, 박경, 2011; Min et al., 

2013)과도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적응적 정

서조절 전략을 많이 사용하면 우울을 덜 경험

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의 사용을 통해 우울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은 사회

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이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Garnefski, Legerstee, 

Kraaij, Kommerm 그리고 Teerdes(2002)의 연구결

과와 일치한다. 또한,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의 

하위요인인 긍정적 재평가가 우울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불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

다는 Jennifer와 동료들(2003)의 연구와도 관련

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과 사회불안의 

개입에 있어 각각 다른 접근이 필요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청소년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의 사용을 증

가시키는 것이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는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의 사용을 증가시키

는 것보다는 다른 개입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불안은 사회적 상황에서 자기에 

대한 관점이 불확실하고 부정적일 경우 나타

나며, 사회적 위협이나 실패감, 공격성 등에 

관한 자동적 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오언, 방명애, 2012). 이러한 사회불안

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청소년의 사회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

을 감소시키는 것 외에 사회적 위협이나 실패

감 등에 관한 자동적 사고를 낮추는 등의 다

른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제한점과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

는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인문계 고등학

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일

반화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지역, 유형 및 학교

급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본 연구의 자료는 자기보고에 의존하여 

얻어졌기 때문에 응답자가 사회적으로 바람직

하게 보이려는 경향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으며, 척도의 특성상 민감한 질문에 방어적으

로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또래나 교사 보고 및 면접법 등을 통해 자기

보고식 질문지의 제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

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변인들 간 탐색적 

수준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므로 추후 연구에

서는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들의 하위 요인들

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정서인식 부족과 인지

적 정서조절 전략, 그리고 내재화 문제의 관

계를 알아봄으로써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또한, 내재화 문제와 관련된 

정서과정의 변인들의 관계와 내재화 문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정서과정의 메커니즘을 

밝힘으로써 개입방법에 차이가 필요할 수 있

음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내재화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뿐

만 아니라 임상 및 상담 현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기초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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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Emotion Awareness Deficits and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on Adolescent Internalizing Symp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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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 awareness defici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adolescent internalizing symptoms. The study sample consisted of 297 high school 

students from the Seoul and Gyeonggi areas. The factors of emotion awareness deficits,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depressive symptoms and social anxiety were assessed using the self-report questionnaire metho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s, Pearson’s correlation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The major 

findings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factor of emotion awareness deficits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maladaptive emotion regulation, depressive symptoms and social anxiety. Additionally, 

maladaptive emotion regulation was related to both depressive symptoms and social anxiety. Second, 

maladaptive emotion regulation played a role as a partially mediating fact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 awareness deficits and internalizing symptoms. However, the effect of adaptive emotion regulation 

on depressive symptoms and social anxiety was differen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emotion awareness 

and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play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s 

and social anxiety.

Keywords: emotion awareness defici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y, internalizing symptoms, adoles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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